
위험을 보고도 무시하였다. 다만, 그게 누구인지 모를 뿐이다.
관리자인지, 감독자인지, 작업자인지...

건설 현장 30년의 베테랑이 환기구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A씨(67세, 남)는 사고현장에서 보통인부로 일해 왔지만, 그래도 건설현장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이 현장에서도 4개월 동안 보통인부로 일하면서 구석구석 돌아다녀 현장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고 당일 지하 
1층에서 공사용 부속자재 등 정리작업을 지시 받고 일하고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환기구(D·A) 개구부는 지하 6층부터 지하 1층까지 동일한 구조로, 개구부 주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환기구에는 합판(개구부 덮개)이 덮여져 있으며 그 아래에는 지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A씨는 덮개 위에 떨어져 있는 핀 등 공사용 부속자재를 줍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넘어 들어갔다.

A씨는 왜 안전난간을 넘어 들어갔을까?

다른장소 합판하부 지주설치 상태합판하부 지주가 없어 추락추락장소+안전난간 설치상태

당연히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른 층의 환기구에는 내부 작업시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판 아래 지주가 설치되어 있었다.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니었으나,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자재정리 하던 A씨는 현장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몇일 전에도 다른 층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사고 당일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난간을 넘어 합판 위에 올라 섰을 것이다.

누군가 편리함을 위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하 1층 환기구에 설치된 합판 아래에는 지주가 없었다. 그럼 지하 1층 합판 아래에 있어야 할 지주는 
누가 치웠을까? 지주를 치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사고 관계자들은 A씨가 안전난간이 있는 곳을 왜 
넘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누구나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누구인지 모를 뿐이다.

현장 관리자나 관리감독자는 매일 같이 현장을 순찰한다. 합판 아래에 지주가 있었음을 보았을 것이고, 지주가 제거된 
것도 보았을 것이다. 또한 합판 아래 설치된 지주 제거를 지시한 사람도, 지주를 제거한 사람도, 지주를 제거함으로써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험을 알고 있다면, 그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는 위험을 보고도 무시하였다. 그것이 관리자인지, 관리감독자인지, 작업자인지 모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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